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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금사빠’. 만나자마자 금방 사랑

에 빠지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

이다. 

이들은 잠깐 눈길을 받아도 사랑

에 빠지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

느 순간 상대에게 빠져든다. 더 나

아가 상대가 호의적인 행동이라

도 하는 순간“이건 사랑이야!”라

며 마음속으로 연예 진도를 10단

계는 진행한다. 이렇듯 감성적이다 

못해 영혼까지 순수(?)한 이들은 

어느 곳, 어느 자리를 가나 금방 사

랑에 빠지게 된다.

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이들

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?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‘금사빠’의 특징 다섯 가지

를 소개했다. 혹시 나도‘금사빠’가 아닌지 생각해보자. 

1. 상상력이 무궁무진하다.

평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.

매사에 특이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만 

이는 남녀관계에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.‘금

사빠’들은 상대방과 나눈 별 것 아닌 대화에 큰 의미

를 두고, 더 나아가 상상 

속에 이미 신혼집을 차

리고 가족사진까지 찍

곤 한다.

2. 충동적이고 매사에 급

하다.

‘금사빠’들의 전형적

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. 

주로 성격 자체가 급하

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

달려드는 저돌적인 성

격을 가진 이들이 이에 속한다.

상대방에게 한번 호감을 느끼는 

순간 조건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

도 않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경향

이 있다.

3. 무언가에 마음이 금방 식고 질려

한다.

2번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체로 

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

특징이다.

금방 사랑에 빠지는 만큼 사랑이 

식는 속도 또한 빠르다. 여기에 참을성이 없는 경우도 많

아, 상대방과 자신의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면 바로 흥

미를 잃어버린다.

그렇기에 이들은 대체로 연애 기간이 길지 않으며 잦

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.

4. 외로움 덩어리로 가득 찬 영혼이다.

외로움을 너무나도 견디지 못한다. 친구, 지인, 가족

들과 나누는 애정으로는 부족해 끊임없이 사랑을 갈

구한다.

이러한 유형의 경우 만남을 지속하면 할 수록 감정소

모가 크다.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사랑을 이어가

기 때문에 결국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.

5. 호의가 계속되면 호감인 줄 안다.

매너 있게 건넨 행동과 한마디들이 호의인지 호감인

지 구분이 힘들다. 조금만 잘해주거나 혹은 의미 없이 

건넨 말에도 의미를 부여한다.

속마음으로“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?”라며 착각 

속에 빠져 있다.

이런 경우 일반인 역시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하긴 하

지만, 최소한 착각이 망상까지 이어지는 일은 바람직하

지 않다.

3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나는 ‘금사빠’?


